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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세규모 5년간 96조 원”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향후 5년간 9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

면,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의 감세효과를 35조 3천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96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재정부가 '기준연도 대비 방식'이 아닌 '전년 대비 방식'을 적용해 감

세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해 보이

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세수 효과는 전년 대비 방식으로 해왔으므

로 기준 연도 대비 방식을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제] 박은주 기자
입력시간 : 2009.02.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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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세 규모, 5년간 96조 원"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향
후 5년간 9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
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 세제개편안의 감세효과 2008에서부
터 2012년까지 35조3천억원으로 발표했지
만 실제 계산해보니 최소 96조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진 앵커 2009-02-15
[뉴스의 변화를 선도하는 MBC(www.imnews.com) 저작권자 ⓒ MBC.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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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 96조 원"  

2009년 02월 15일 08:54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앞으로 5년간 9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안으로 앞으로 5년간 

35조 3천억 원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96조 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습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하다 보니 세수입 감소규모가 작게 계산됐다"며 원

칙적으로는 전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옳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2005. 매경인터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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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닫기

"정부 감세규모 5년간 96조원"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향후 5년간 9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이영환 세입세제분석팀장과 신영임 경제분석관은 15일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

과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8년 세제개편안의 감세효과(2008~2012년)를 35조3천

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계산해보니 최소 96조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감세 규모 발표와 무려 60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2008년 6조2천억원, 2009년 11조6

천억원, 2010년 13조2천억원, 2011년 3조9천억원, 2012년 4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재정부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이 아닌 '전년 대비 방식'을 적용해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

해 보이도록 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즉 전년 대비 방식으로 하면 5년간의 세수 감소분만 나타나 실

제 감세 규모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감세 규모를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해보니 2008년 6조2천억원, 2009년 13조5천억원, 

2010년 24조6천억원, 2011년 26조원, 2012년 25조8000억원 등 총 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

다. 

 

   이들은 "정부의 전년 대비 방식이 예산안 편성시 간편하지만 향후 수년 동안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

책에 대한 사전적인 세수 변화 계산 시에는 세수입 감소 규모가 작게 계산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

다. 

 

   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향후 3년간의 감세 효과만 나와있으며,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와 같은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별 세목별로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

장가액비율을 곱하는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세에 따른 세수 효과를 판단할 때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회와 행정부간 사전 

협의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사후적 조세지출, 세입변화규모 추적 및 모형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

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세수 효과는 전년 대비 방식으로 해왔기에 기준 연도 대비 방

식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면서 "원칙적으로도 전년과 비교해 보는게 맞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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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08년 세제개편안 세수감소 효과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및 계산) 

president21@yna.co.kr 

(끝)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전년도 대비 방식(재정부)

총국세 6.20 11.64 13.16 3.89 0.38 35.26

영구적 1.83 9.60 10.64 3.35 0.09 25.51

일시적 4.37 2.04 2.52 0.54 0.29 9.75

기준연도 대비 방식(국회예산정책처)

총국세 6.20 13.47 24.59 25.96 25.80 96.01

영구적 1.83 11.43 22.07 25.42 25.51 86.26

일시적 4.37 2.04 2.52 0.54 0.29 9.75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02-15 07: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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